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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관광의 문제는 그 동안 너무 성장위주의 정책과 관광지 관리, 운영을 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적성장위주의 정책이 새로운 형태의 관광트렌드와 맞물리면서 특정도시와 관광지에서 

과잉혼잡(overcrowding)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렴한 관광, 기술 및 온라인 정보 출처, 단체휴일관

광에 의해 유발되는 과잉-이동성(over-mobility)을 비롯하여 일부 목적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우연한 수요

증가가 과잉관광(overtourism) 현상의 근원이다(Martin, Martinez, & Fernandez, 2018; Singh, 2018). 

2017년 9월에 실시 된 유럽, 아시아 및 아메리카 24개국 29,000명의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월드 트래블 모니터(World Travel Monitor)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국제 관광객의 약 25 %는 작년에 

목적지가 "너무 혼잡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은 여행 및 관광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대륙 중에 하나이다. 

2017년 여름에 유럽(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의 많은 지역에서는 반 관광(anti-tourism)운동

(Leadbeater, 2017; Richardson, 2017)의 출현을 목격했으며, "Overtourism"은 2017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휴일명소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베니스, 바르셀로나, 로마 등 많은 관광지에서 이러한 현상을 경험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지속적이고 장기화되면서 해당 도시 및 지역,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의 문제점 및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지역주민의 관점에서는 소속감과 장소감이 

상실되거나 관광으로 인한 부동산 값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인상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며, 

둘째, 관광객의 관점에서는 관광경험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셋째, 해당지역의 측면에서는 

공공장소가 개인화되거나 인프라의 과부하가 발생하며, 관광자원의 훼손과 파괴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즘 포비아, 안티투어리즘, 디즈니피케

이션  등의 새로운 용어가 지난 2017년 이후 생겨나고 있으며, 오버투어리즘을 핵심 키워드로 한 해외연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버투어리즘 현상에 관한 해외사례 및 연구를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이로 

인한 영향, 그리고 대응방안을 분석하여, 국내관광지에서 오버투어리즘 전조현상을 보이는 관광지에 대한 

진단과 평가 자료로 적용하고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연구목적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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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오버투어리즘의 정의 및 원인 

과잉혼잡(Overcrowding)과 관련된 문제는 소외된 지역 주민에서 과부화된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종류의 확립된 목적지와 떠오르는 목적지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과잉관광의 증상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공원, 해변 및 박물관과 같은 국가, 

지역, 도시 및 개별 사이트 등 관광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Petkar, (2017). 

‘Overtourism’의 용어자체는 2012년에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정의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2016년 

8월 Skift의 CEO 겸 창립자 인 Rafat Ali는 아이슬란드 관광의 영향에 대한 기사의 서문(Overtourism의 

다가오는 위험)의 제목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오버투어리즘은 간단히 말해서 특정 목적지에 방문객이 

너무 많을 때 오버투어가 발생하는데, ‘너무 많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주관적인 용어이지만 지역 

주민, 사업주 및 관광객의 관점에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좁은 도로가 관광 차량으로 막힐 때, 야생 

생물이 깜짝 놀라게 될 때, 관광객들이 인파로 인해 랜드 마크를 볼 수 없을 때 등이 과잉관광의 징후라고 

판단된다(Ditton,  Fedler,  & Graefe, 1983). 

 다시 말해 과잉관광은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관광객, 또는 방문객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해당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객들의 경험의 질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나치게 많다’라는 기준과 일정한 

기간에 관한 기준, 그리고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있다‘ 라는 판단기준에 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오버투어리즘은 '관광의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어떤 목적지'로 관광객의 수가 현지인의 수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Singh, 2018). Seraphin, Sheeran, and Pilato(2018)은 목적지가 수용력으로 알려진, 관광개발

에 대한 최대한도에 도달했을 때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Singh(2018)는 지역민들이 관광객으

로 인하여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 거리를 걸을 수 없을 때 과잉관광이 의심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과잉관광은 

주인이나 손님, 현지인(거주민)과 방문객이 목적지에 너무 많은 방문자가 있어 경험의 질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많은 수의 방문자가 반 (反) 관광 운동과 관광 혐오증의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반 관광운동과 관광 혐오증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 

간의 진정한 만남의 부재의 결과로 판단된다(Gali,  Camprubi, & Donaire, 2016).  

  이러한 오버 투어의 주요 원인으로 첫째, 개발 도상국가에서 점점 더 중산층이 부상하면서 이들이 가처분 

소득을 여행에 쏟아 붓게 되면서 야기되었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최근 세계 중산층이 

현재 약 37 억에 이르고, 향후 5년간 매년 1억 6000 만 명이 이 집단에 가입 할 수 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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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인의 해외여행 참여 인원의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둘째, 에어 비앤비와 같은 숙박시설이 대량으로 

증가한 것도 오버투어리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수천 개의 침대가 갑자기 전 세계의 도시와 관광지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면서 아파트 임대료가 인상되고 지역 주민들이 밀려 나게 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저렴한 항공료도 오버투어리즘이 한 몫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유럽 내의 단거리 

여행에서 저비용항공사의 노선확대 등은 관광수요를 유발시킨 측면이 있다. 넷째, 대형 유람선(크루즈)은 

오버투어리즘의 또 다른 공헌 요인으로 판단된다. 수천 명의 승객이 매일 항구 도시로 흘러 나와 저녁 시간에 

배로 돌아오며, 목적지에 거의 머무르지 않고, 다른 방문객은 물론 거주자에게 불쾌한 경험을 선사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및 관광청의 양적 성장위주의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로 판단된

다. 오랫동안 더 많은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이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에 더욱 좋은 것으로 판단해 

왔다는 점이다(Feliciani & Nishinari, 2018).  해외사례를 통해 오버투어리즘의 원인을 규명하기에 앞서 

중산층의 증가, 공유숙박시설의 확대, 저렴한 항공료, 대형 유람선의 입항, 그리고 정부나 해당도시의 관광정

책으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버투어리즘 원인들이 국내 

오버투어리즘의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개발관광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

를 통해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McKinsey & Company and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2017).    

2. 오버투어리즘의 영향 및 현상에 관한 연구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야기되는 영향 및 현상은 다음과 같다. 과잉관광의 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다.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교통 체증, 경관의 저하, 특정관광지에서의 혼잡, 기물 파손 

행위 등이 도시 혹은 관광지에서 발생한다(Singh, 2018). 과잉관광은 또한 몇몇 목적지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위험을 초래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Seraphin, et al., 2018)을 미치거나 정체성

의 상실(Routledge, 2001, Seraphin, Sheeran, et al.,  2018)로 이어지기도 했다. 선행 연구에 열거된 

과잉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주민들은 더 이상 관광객을 반기지 않으며, 관광객에 대한 증오 또는 

거부는 '관광 혐오증'이라고 불린다(Singh, 2018). Calzada(2018) & Seraphin, Sheeran 외(2018)는 

관광 혐오증은 사회 내에서 패러다임 변화의 징표임을 제시하였다. 사실, 관광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그것이 

제공하는 큰 융통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관광 산업이 창출하는 소득보다 삶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Seraphin, Sheeran, 2018: Seraphin, Platania, Spencer & Modica, 2018).  관광의 범주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관계는 주민들의 이익이 비용 이상인 경우에만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의 태도는 비용이 이익보다 높을 때 변한다(Haifeng, Jing, & Mu, 2012). 위의 사실을 토대로 관광객과 

지역 주민 간에 양질의 상호 작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광 혐오증과 반(反) 관광 운동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잉관광의 맥락에서, 현지인의 수를 초과하는 관광객 수(Singh, 2018) 때문에 관광객들은 

서로 상호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관광객(Singh, 2018)의 수가 많아 현지인들이 더 이상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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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즐기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을 피하게 된다(Milano, 2017). 이로 인해 접촉 가능성이 줄어들고, 두 

그룹 사이의 접촉의 부재는 '베니스 증후군'이라는 용어로 요약 될 수 있다. 

‘베니스 증후근’은 흔히 관광 포화 상태와 지역민이 주변의 도시 중심지로 이주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Milano, 2017). 많은 반 관광 운동이나 저항(Routledge, 2001)은 유럽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 관광 시위대는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매우 심각하고, 영국과 크로아티아에서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Tapper, 2017). 대부분의 관광 명소는 제한된 

수용력을 가지고 있어 집중된 방문자 집단은 정체, 긴 대기 행렬 및 방문자 경험의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새로운 경쟁자(예 : Airbnb)가 생겨나면서 관광 개발의 도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자연적 및 

문화적 명소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야기되는 현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즘 포비

아, 안티투어리즘, 관광공해, 디즈니피케이션, 베니스증후군 등의 새로운 용어가 있다. 오버투어리즘은 관광

자본에 의한 상업적 관광지화로 관광객들이 도시를 점령하고 현지인들의 삶을 침범하여 그 결과 오랫동안 

운영해 온 가게의 문을 닫게 하거나 주민들을 쫓겨나게 하는 등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투어리스티피케이

션’으로 이어지고 있다(Milano, 2017). 투어리스트피케이션은 ‘touristy(관광지화되다)’와 지역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이 생활터전에서 내쫒기는 현상인 ‘gentrification’의 합성어이다. 

Ⅲ. 해외사례 및 연구동향 

1. 오버투어리즘 해외사례

오버투어리즘 관광지를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운영하기 위한 해외사례는 다음과 같다.    스페인은 2016년 

12월 파리에서 COP21 협약에 서명 한 지 수 개월 만에 2017년을 '지속 가능한 관광의 해'로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바르셀로나에서 관광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지방 정부는 숙박 공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 수를 할당하고,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고, 관광객의 분산을 개선하고, 

호텔 확장을 억제하고, 이전의 무료 관광 명소에서 티켓 팅을 도입하는 등 가격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스페인의 유명한 휴양지인 마요르카섬에서도 격렬한 안티투어리즘(반관광) 시위가 벌어졌

다. 마요르카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비참한 삶으로 몰아가는 대량관광에 반대한다는 지역주민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 도시에서 테러가 빈발하면서 마요르카가 안전한 관광지로 급부상했었다. 하지만 에어비

앤비 같은 공유숙박업의 급속한 확산이 주거지를 관광지로 만들었고 소음과 쓰레기, 오르는 집값 등이 지역민

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어 관광의 권리와 주민의 정주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Gordon, 2017).

한 해 2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베니스에서는 하루 평균 6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고 있다(World 

Economy Forum, 2017). 베니스뿐만 아니라 레이캬비크, 산토리니 등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현지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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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너무 많은 관광객들(TOO MANY TOURISTS)!”을 외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Tourtellot, 

2017, 10, 29). 베네치아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 당국이 제정한 조치(과세, 사전 

예약 시스템, 대체 노선 만들기, 호텔 침대 수 제한 등)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다(Russo, 2000). 

두브로브니크 (Dubrovnik) 항구는 크로아티아의 아드리아 해안(Adriatic coast)으로, 이 도시는 킹스 

랜딩 (King 's Landing)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관광 산업의 

호황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이는 오버투어리즘을 유발했고, UNESCO는 세계 유산 지위를 없애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도시는 현재 방문 할 수 있는 관광객들과 유람선 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도 몇 몇 도시와 지역에서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찾는 민박의 경우 소음과 쓰레기 문제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

고 있고, 관광객 수용을 위한 민박집의 증가로 빈집이 줄면서 집세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주민들

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해체하고 공동화시키고 있다. 

또한 방일 외국인에 의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현지 교통사정은 물론이고 일본 특유의 오른쪽 운전석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렌터카를 험하게 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홋카이도 비에이에서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꽃밭과 보리밭을 마구잡이로 드나드는 통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대마도의 경우 인구가 

약 3만명 정도인데, 한 해 동안 대마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40 만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관광객의 

방문이 대부분으로 이로 인해 현지 일본인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2018년 도이 테테(Duterte) 대통령은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을 폐쇄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은 설탕 같은 하얀 모래, 활기찬 야경과 풍부한 수상 스포츠로 인해 매년 약 2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지였다. 이에, 관광객들의 과잉혼잡으로 인한 쓰레기 더미와 바다로 

흘러드는 재앙수준의 하수로 인해 섬의 단 기간의 폐쇄를 결정하였다.

2. 해외연구동향  

오버투어리즘을 키워드로 한 해외선행연구는 지난 2017년을 유럽을 중심으로 몇 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ugues, Paul & Manuela, 2018).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ugues et al. (2018)은 오버투어리즘에 관해 베니스를 대상으로 Regional Spotlight(지역 스포트라이

트)의 과잉관광 문제와 목적지인 베니스의(생태학적) 생존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베니스에 대한 

실현가능한 실질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새롭게 개발된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을 사용할 것과 이탈리아의 목적지 관리 계획에서 베니스의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타지마할의 보호를 위해 일부 홍보자료에서 제외되었듯이, 베니스

의 특정관광지를 모든 홍보 자료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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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r, Stettler, Priskin, Rosenberg-Taufer, Ponnapureddy, Fux and Camp(2017)은  전 세계의 

높은 관광 강도(밀도)를 지닌 목적지 사례 연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은 다른 관광 환경에 있는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과잉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관광 목적지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별한 초점은 관광개발의 동인, 도전과 혁신적인 솔루션뿐만 아니라 관광 수용력

을 결정하는 요소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수용력은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Santana-Jim￩nez, Y., Hern￡ndez, J-M.(2011)은 관광객의 과잉혼잡에 관한 인식이 관광지의 호소

(소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인구 

밀도 추정치를 사용하여 관광 지역의 과잉혼잡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개별 섬의 최대 용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제공하고 이러한 한계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조치를 연구하고자 하였고, 인구 밀도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면 관광지의 미래 발전을 계획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Seraphin et al.(2019)은 관광혐오증과 반 관광운동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기반 축제(CBF)를 

제안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반 관광운동과 관광 혐오증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 간의 진정한 만남의 부재의 

결과로, 지역기반 축제(CBF)에 방문객을 참여시키는 것이 반 관광운동과 관광 혐오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연구결론은 지역 주민들이 중요한 공간에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는 데 

드는 혜택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 관광 운동과 관광 공포증이 출현했음을 강조하였고, 반 관광운동과 

관광혐오증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CBF(지역공동체 기반의 축제) 잠재적 도구로 활용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Seraphin et al. (2019)는 브랜딩과 오버투어리즘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하였다. 브랜딩이 오버투어리즘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목적지로의 방문을 유도하고 재방문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3. 해외사례 및 연구종합 

해외사례와 해외연구를 통해 본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오버투어리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개별국가 

또는 도시는 나름대로 지속가능한 관광지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국가 및 도시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안 및 해결방안이 있으며, 국가 및 도시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해외의 사례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대책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객 수를 제한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관광지의 전체방문인원을 제한하거나 방문시

간대를 조정(타지마할)하며, 성수기 이용 시 방문을 제한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둘째,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특정관광지에서의 관광객의 통제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지 관리의 가능성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 셋째, 호텔의 객실 수(beds)와 숙박업소 수를 제한(바로셀로나)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에어 비 엔비와 같은 공유숙박시설이 난립함에 따른 관광객의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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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방문관광객을 특정관광지에서 덜 인기 있는 지역이나 덜 붐비는 지역으로 유도하거

나 덜 붐비는 지역에 랜드마크(명소)를 건설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다섯째, 광장(Piaza)으로의 접근 제한

하거나 관광세 부과(입장료 올리기 등 )하는 방안,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와 동반 혹은 지역전문가와 동반한 

투어를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여섯째, 크루즈 선박의 크기와 한 번에 상륙 할 수 있는 승객의 수에 

대한 제한이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일곱째, 혼잡비용을 적용하여 계절별 가격이 

아니라 시간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며 방문객 명소, 박물관, 심지어 국립공원 등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었

다. 여덟째, 관광수용력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포함하여 탈(디)마케팅의 일환으로  방문한 핫스팟에 대한 

모든 마케팅을 중단하고 관광객 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관리 할 수 있는 다른 관광지를 홍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아홉째, 이해 관계자 간의 더 나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은 모든 사람의 문제로 

에이전트, 여행사, 유람선 운영자, CEO, 여행자, 지역 사회 및 정부 모두가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행업계가 현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관광 산업의 부작용을 보다 잘 측정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관광객으로 여행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책임관

광은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여행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해외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이후 게재된 오버투어리

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전체적인 논문의 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이 

유럽의 베니스를 비롯하여 몇 몇 지역에 국한되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주제로는 오버투어리즘과 

브랜딩, 축제기반의 오버투어리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Bourliataux-Lajoinie, Dosquet, Del Olmo Arriaga, 2019). 

등과 같이 연구의 주제가 제한적이며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오버투어리즘의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유럽의 다른 국가 및 도시를 대상으로 한 폭 넓은 향후 연구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시사점 및 결 론

본 연구는 2년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오버투어리즘에 관한 전조현상과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부정적영

향이 유럽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중국, 일본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외사례와 연구를 중심으로 학계와 

업계에 나타나고 있는 오버투어리즘의 전반적인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오버투어리즘 현상으로 지역과 지역주민,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크로아티아를 중심으로 사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2017년 이후 

오버투어리즘이라는 키워드로 연구가 진행된 해외연구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

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 있는 관광(아이슬란드의 책임 있는 관광서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 있는 관광은 더 좋은 곳을 만들고 방문 할 수 있는 관광으로 지역 일자리의 창출, 자연 유산 및 문화유산 

보존,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인프라 개선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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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는 것이다. 

둘째, 관광지 수용력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수용력은 환경, 유산, 가장 중요하게는 지역 주민의 

가정과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수용 할 수 있는 목적지 또는 관광 명소에서 관광객의 최대 수로 정의되는데, 

개별관광지 혹은 도시의 수용력의 파악은 지속가능한 도시 및 관광지 경영의 필수요소임을 알 수 있다. 

수용력 초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듯이, 관광지의 수용력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셋째, 정부 혹은 지자체 단위의 오버투어리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 수를 줄이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입안과 

대안제시가 보다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예약제를 비롯하여 관광객 분산유도를 위한 신규 

관광명소 혹은 코스개발, 출입시간 제한, 신규 숙박시설에 관한 제한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소개되었다

고 판단된다. 

넷째, 효율적인 가격정책도 오버투어리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탄력적인 가격정

책, 관광세의 도입(부탄) 등에 관한 정책도 차별화 정책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이해 관계자 간의 더 나은 협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광 홍보를 담당하는 관광청이 

아니라 관광객이 관광을 계획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이해 관계자와 더 잘 협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기간에 해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해당사자간

의 협력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이 중요한 이유는 오버투

어리즘으로 인한 관광지의 훼손과 파괴가 미래세대가 우리와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관광지의 보호와 보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이

다. 이러한 해외사례와 연구가 국내에서 오버투어리즘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관광지에도 참고할만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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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세시풍속 중에서 반보기(半途相会)와 연관된 민속을 발굴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서 관광상품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세시기』, 『한국의 세시풍속』,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한국민족문화대사전』, 『농가월령가와 월여농가 시』, 『한국의 세시풍속사

전』 등의 문헌과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문헌에 소개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경도잡지(京都雜志)」, 「세시풍요 歲時風謠)」, 「동경잡기(東京雜記)」 

등을 집중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분석한 연구논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

다.

세시풍속은 민족의 오랜 역사성을 지닌 전통문화로서 그 역사성을 통해 민족이 지닌 다양한 문화요소 

및 민족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여준다. 세시풍속은 한 해를 단위로 해서 각기 절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모습을 말한다(김명자, 2005; 박석희, 2004; 정명철·김미희, 2014). 본 연구에

서 발굴된 반보기는 지역관광의 현장에서 필요한 관광콘텐츠로 활용함으로써 관광상품화를 할 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이웅규(2019)의 한국호텔리조트학회 추계연합 정기학술논문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관광경영전공 조교수, unikorea@bu.ac.kr, 관심분야: 전시기획, 축제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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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반보기의 정의

반보기(半途相会)는 8월 추석 이후 농한기에 여성들이 일가친척이나 친정집 가족들과 양쪽 집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 회포를 푸는 풍속을 말한다. 원래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의 만남이 기원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반보기가 있다. 지역에 따라 중로보기(中路-), 중로상봉(中路相逢) 같은 한자식 용어를 사용한다. 용어에서 

짐작되듯 당일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 경우 부득이 양쪽 집의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가 다시 

그날 안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애틋한 풍속이다(임재해, 2003; 정형호, 1996).

반보기와 관련되어 발굴된 민속은 총 388개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시기별, 주제별, 식물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시기별로는 계절별, 월별, 절기별, 세시기별로, 주제별은 사상, 예술, 문학, 교육, 식생활, 생활(衣/

住生活), 의약, 놀이, 기타 등 9개 항목으로, 그리고 식물별로는 목본과 초본으로 나눈 다음, 과별, 수종별, 

식용약용으로 구분하고 출현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절별로는 봄>여름>가을>겨울 순, 월별로는 

1월>3월>5월>6월>9월(음력) 순, 세시기별로는 대보름>단오>삼짇날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주제어별로는 

사상>놀이>식생활 순이었다. 식물별 조사결과 목본이 등장하는 민속은 127개, 초본은 101개, 목본과 초본이 

동시에 출현하는 경우는 54개 등 총 282개로 분석되었다. 등장하는 식물들은 과ㆍ종별로는 목본은 28과 

69종, 초본은 30과 84종이 출현하고, 침ㆍ활엽수 분석 결과 활엽수는 23과 59종, 침엽수는 4과 6종, 대나무

류는 1과 4종으로 나타났다. 출현빈도를 보면 목본 과별로는 장미과가 14수종 50개로 가장 많고, 수종별로는 

69수종 중 소나무가 21개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미과의 빈도수가 높은 것은 꽃과 유실수

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할 때 관상과 식생활에의 관련성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초본의 경우 콩>벼>보리>팥>

찰벼>고추>무>쑥>참깨>수수 순으로 출현빈도가 높다. 과별로는 벼과가 14종 76개로 가장 많은데 벼>보리>

찰벼의 순으로써 주식이 쌀임을 감안할 때 높은 빈도수를 이해할 수 있다. 식용과 약용을 분류한 결과는 

총 84종의 초본 중에서 식용은 15과 30종, 식용과 약용에 모두 쓰이는 초본은 14과 25종, 약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13과 18종으로 분석되었다. 

2. 반보기의 내용

“처가와 변소는 멀어야 좋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남녀를 불문하고 사돈 간의 교류가 거의 없던 전통사회

에서 상호 방문 혹은 왕래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여성의 외출이 금기시되었던 전통사회에서 며느리의 

외출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특히 농사를 주업으로 하던 전통사회에서 가사와 농업 노동을 병행했던 

며느리들이 며칠씩 집을 비우기는 쉽지 않았다. 농번기의 외출은 더더욱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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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은 다양한 외부 일로 사돈 간의 상호 교류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여자들은 한 번 시집간 딸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 했을 정도로 평상시 친정과의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번기를 벗어

나는 추석 무렵이 되면 하루 정도 짬을 내어 외출하는 것이 묵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룻밤 묵는 것은 

용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가 멀 경우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반보기로 보인다. 약속한 날짜에 양쪽 

집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 회포를 풀고 그날 돌아오는 당일치기의 만남이었던 것이다.

반보기를 할 때는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가서 회식하고 환담하며 하루를 즐긴다. 사돈 간의 관계가 돈독한 

집안에서는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뿐만 아니라 사돈 부인들이 함께 만나는 경우도 많았고, 동년배들이 

함께 참석하여 흥을 돋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보기는 딸과 친정어머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돈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모녀 간의 상봉과 회포풀기가 사돈 간의 교류, 동년배 

간의 교류, 지역 간의 공동체 교류로까지 이어지는 특성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반보기는 그리움의 해소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공동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기능과 특성이 있었다.

반보기는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의 비밀스런 만남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사돈 간의 교류를 돈독

히 하는 기제로 발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연비연사(聯臂聯査)’, ‘사돈관계가 연 걸리듯 

한다.’, ‘겹사돈’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같은 지역에서 시집온 여자들이 많아 서로 친분이 있었다. 그래서 

반보기를 할 때면 이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단체 유희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즉 좋은 날과 장소를 택하여 

서로 음식을 장만하여 각종 놀이를 하면서 야외에서 하루를 보내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한 것이다. 전남 

강진이나 송덕에서 매년 추석 무렵 이웃 마을과 함께 큰 방죽가에서 회식을 하고 강강술래를 하면서 하루를 

즐기는 야유회로 발전된 것이 좋은 예다.

최근에는 사돈 간의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며느리의 친정 나들이가 용인되는 데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더 

이상 반보기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아울러 추석이 사흘 간의 연휴로 정착됨에 따라 추석 차례라든가 

시댁의 중요한 일을 마치면 친정에 다니러 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자리 잡으면서 며느리의 친정나들이가 

반보기를 대신하게 되었다.

또한 일가친척의 동년배나 같은 지역을 친정으로 하는 부인들의 모임으로서 반보기의 기능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른바 같은 지역과 집안을 친정으로 하는 부인들이 만든 ‘딸네들 모임’이 그것이다. 이는 친정과 

시댁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년 일회의 모임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모임은 성별(性別)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향우회의 형태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같은 지역을 친정으로 

하는 딸네들’이라는 구분이 있기 때문에 반보기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을에서 자랐거나 같은 학교를 다니다가 혼인으로 인해 타지로 흩어진 동창생들의 

모임을 위한 반보기가 있다.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으로 쉽게 만나지 못하게 되자 서로의 중간 지점이나 

교통의 요지를 택하여 만나는 반보기 형태도 등장하였는데, 이른바 동년배 모임이 그러한 것들이다. 동년배 

모임은 중간 지점이라는 측면도 강하지만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를 만남의 장소로 하는 경우도 있어 동창회의 

성격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만의 모임이라는 측면에서 반보기의 변형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렇듯 모임화 된 반보기는 교통의 발달로 인해 만나는 장소가 굳이 양가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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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야외나 유원지로 변화하였고, 심지어는 관광으로 발달하기도 하였다. 시기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반보기는 친구들의 모임을 위한 하나의 구실이 되었고 공동체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3. 반보기

‘북어쾌 젓조기로 추석명절 쇠어 보세 / 새 술 오려송편 박나물 토란국을 / 성묘를 하고 나서 이웃끼리 

나눠 먹세 / 며느리 말미 받아 친정집 다녀 갈 때 / 개 잡아 삶아내고 떡상자와 술병이라 / 초록 장옷 검남빛 

치마 차려 입고 다시 보니 / 여름 동안 지친 얼굴 회복이 되었느냐 /가을 하늘 밝은 달에 마음놓고 놀고 

오소’

<농가월령가> 8월령 셋째 마지막 연 구절이다. 추석명절을 쇠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오려송편은 일찍 

여문 쌀로 빚은 송편을 말한다. 햇곡으로 빚어내는 정성이 드러나 보이는 대목이다. 그렇게 한 해 농사 잘 

지어 햇곡식으로 음식을 장만해 조상께 올리고 이웃과 나눠 먹는 것이 큰 음덕으로 여겨졌던 시절이다. 

그리고 농사일이며 고된 시집살이로 한 해 내내 심신이 곤했을 며느리에게 며칠 말미를 주어 개 잡고 떡상자·

술병을 손에 들려 친정 나들이를 시켰다. 그리고 빈말일지언정 넉넉한 마음의 배려를 잊지 않았다(박광희, 

2017).

“가을 하늘 밝은 달 아래 마음 놓고 놀고 오라”고 했는데, 이를 근친(覲親)을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근친은 추석명절 때 행해지던 빼놓을 수 없는 우리나라 풍속의 하나였다. ‘출가외인’, ‘사돈집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는 유교윤리가 지엄했던 옛 전통사회에서 며느리의 친정나들이를 상서롭게 보지 않았던 터라 

겨우 명절이나 친정부모의 생신, 제삿날에만 근친이 허락됐다. 간혹 시집에서 첫 농사를 지은 뒤 근친을 

허락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 후 첫 명절을 맞이해 며칠 말미를 주어 친정에 보내는 것을 근친이라 

했다.

근친을 갈 때는 햇곡식으로 떡과 술을 빚어 가져갔고, 형편이 넉넉하면 의복이나 버선을 선물로 마련해 

가져가기도 했다. 시댁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 왔는데, 이를 ‘사돈음식’이라고 

했다.

혹간 시가가 엄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근친을 못갈 때에는 ‘반보기’를 하여 친정부모를 만나게 

했다. 이 반보기는 양가에서 미리 연락해 만날 날짜를 정하고, 시댁과 친정의 중간 쯤 경치 좋은 적당한 

곳을 택해 친정어머니와 출가한 딸이 만나는 풍속이다. 이때는 각자 장만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눠먹으며 

그동안의 회포도 풀고 하루를 즐기다가 저녁 무렵에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야말로 아쉬움 속에 모녀가 

헤어지고, 절절하게 저만치 두고 그리움으로 애만 태우며 다음에 만날 날을 기약하던 애잔한 풍속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제도와 가치관, 교통과 통신이 상전벽해로 달라진 지금 근친이며 반보기를 적극 

발굴하고 관광상품화 하여 국민여가수요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

다. 특히, 여성들의 적극적인 국내여행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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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반보기의 관광상품화 방안

1. 반보기의 관광콘텐츠화 및 관광스토리텔링화

1) 반보기 노래의 관광콘텐츠화 연구

‘반보기’라는 노래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관광콘텐츠화 하고 관광스토리텔링화 할 필요가 있다.

“하도하도 보고 저워/반보기를 허락받아/

이내 몸이 절반 길을 가고/친정 어메 절반을 오시어/

새중간의 복바위에서/눈물 콧물 다 흘리며/

엄마 엄마 울 엄마야/날 보내고 어이 살았노/”

딸의 하소연에 어머니가 응답한다.

“딸아 딸아 연지 딸아!/

너를 삶아 먹을 것을/너를 끓여 먹을 것을/

그랬더면 니 꼬라지/이리 험악하지는 않지/

밥 못 먹고 살았구나/잠 못 자고 살았구나/

금옥 같던 두 손이사/갈구리가 되었구나/

구실(구슬)같은 두 볼이사/돌짝밭이 되었구나/

금쪽 같은 정내 딸이/부엌 간지(강아지) 다 되었네/

살아야 한데이 살아내야 한데이/

죽드라도 그 대문 안에서/

한 발자욱도 나오지 마라/

그 집 구신 돼야 한데이/

출가외인 내 딸이야”

2. 추석명절을 전후(前後)로 한 반보기의 관광스토리텔링으로 상품화

추석 명절은 일 년 중 가장 풍성한 계절이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날씨도 딱 좋다. 그래서 ‘더도 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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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러한 추석에 벌초와 성묘, 각종 민속놀이와 함께 ‘반보

기’라는 세시풍속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으나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행해졌던 풍습이다(전북일보, 2007).

반보기의 원래 명칭은 중로상봉(中路相逢)이다. 추석이 지난 다음 시집간 딸이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시집과 친정집 중간쯤에서 친정어머니를 만나는 것이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추석 특별휴가’인 셈이다. 

물론 추석 전에 미리 친정에서 사돈댁에 편지를 띄워 추석이 끝난 뒤 상봉할 날을 잡아 놓는다. 약속된 

날이 오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마련해 준 음식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 친정어머니 마음은 

더 바쁘다. 오랜만에 딸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있는 것 없는 것 보따리를 챙긴다. 경관이 좋은 곳에서 만난 

어머니와 딸은 손을 붙잡고 눈물부터 쏟는다. 그리고 가져온 음식을 펼쳐놓고 서로의 안부와 고추보다 매운 

시집살이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렇게 친정 길을 반만 간다고 반보기, 다른 가족들을 볼 수 없어 반보기, 눈물이 앞을 가려 어머니 얼굴이 

반만 보인다 해서 반보기라 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 하에서 추석에 친정 나들이는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의 

얘기다. 이에 요즘 여성들을 위한 지역 차원의 관광스토리텔링화 하여 국내관광 활성화와 함께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명절증후군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명절 스트레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명절을 맞아 강도 높은 노동량을 감당해야 하는 주부들이 갖는 스트레스를 

일컫는다. 명절이 오기 며칠 전부터 주부들은 불안, 초조, 우울, 불면, 위장장애 등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주부의 87%가 이러한 명절증후군

을 겪었다고 한다. 해결책으로 여성단체 등에서는 ‘온 가족이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함께 쉬자’는 캠페인을 

벌일 정도이니 반보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기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책잡히지 않으려고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끼여 속 앓이를 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결혼이 늦은 싱글들은 

왜 결혼하지 않느냐는 성화에 부대낀다. 이러한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반보기 관광스토리텔링화를 

통한 상품화는 우리의 명절을 즐겁게 맞이하는 우리 조상들의 현명한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Ⅳ. 시사점 및 결론

1. 시사점

속담에 ‘근친(覲親)길이 으뜸이고 화전길이 버금이다’ 하여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친정 어버이를 

뵙는 것이 먼저이고, 꽃구경은 나중이라고 하였으며, 한가위 앞뒤로 반보기가 아닌 ‘온보기’로 하루 동안 

친정나들이를 하는 것이 조선시대 여성들에게는 큰 바람이었다(김영조, 2018). 요즘은 민족대이동이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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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시풍속 반보기(半途相会)의 발굴과 관광상품화 방안

명절에 국민 대다수가 고향을 찾아 일가친척을 만나고, 조상에게 입은 덕을 기리는데 이는 ‘반보기’가 

아닌 ‘온보기’일 것이다. 

2. 결론

한 번 시집간 딸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 해서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가 마음대로 볼 수 없었던 조선시

대, 일 년 중 딱 하루 모녀가 제각기 음식을 가지고 양쪽 집의 중간쯤 되는 곳에 만나 회포를 푸는 애절한 

모습을 담은 노래 ‘반보기’와 세시풍속을 활용하여 관광상품화 하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서로가 절반을 걸어와 만난다 하여 반보기, 다른 가족은 볼 수 없어 반보기, 눈물이 앞을 가려 얼굴의 

반밖에 못 본다 하여 반보기라 한 이른바 눈물의 상봉 ‘반보기’라는 풍속으로서 추석을 전후해 이루어졌다.  

  유교 경전 ‘예기(禮記)’에 “봄은 새벽달이 좋고, 가을은 저녁달이 좋다(春朝月 秋夕月)”란 구절이 

나온다. 저녁달이 뜬 가을밤을 의미하는 추석은 일 년 중 입추와 입동 중간에 있는 날로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다 하여 중추절(仲秋節)이라고도 하고 가운데에서도 크다 하여 한가위 그리고 가위를 이두식 한자로 ‘가

배(嘉俳)’라고도 한다.

가배란 말은 여러 문헌에 나오지만 그 중 고려가요 ‘동동’에도 나온다. 동동은 1년 12달에 맞춰 풍속세시

를 그린 노래인데 주로 남녀간의 여러 가지 느낌을 읊었다. 그 중 8월의 내용은 ‘8월 보로만 아으/가배나리마

란/니믈 뫼셔 녀곤/오날날 가배샷다/아으 동동다리“이다. 오늘 말로 풀이하면 ‘8월 보름은 아아, 한가윗날

이지마는, 임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이 뜻 있는 한가윗날이네.’ 그리운 님이 더욱 간절해지는 때라는 의미이

다.

또한 한가위에는 만남의 기원도 있다. 신라 유리 왕은 도성 안에 있는 여자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7월 

보름날부터 밤늦게까지 길쌈을 하도록 시켰다. 이렇게 한 달을 계속한 뒤 8월 보름날인 한가위에 승부를 

가려 진 편이 음식과 술을 마련해 이긴 편에 대접하도록 했다. 이 때 진 편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며 탄식하기를 ‘會蘇會蘇(회소회소)’라 하였는데, 그 소리가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워 후에 사람들은 

이를 노래로 지어 ‘회소곡’이라 했다. ‘회소’는 ‘아소(아소서, 知)’ 혹은 ‘모이소(集)’라는 의미라

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추석은 남에 대한 배려도 담겨있었다. 주인들은 여름 내내 고생한 농민들과 추석 음식을 

장만 못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었으며 머슴들에게도 새 옷, 추석빔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이렇듯 한가위는 님을 그리워하고 만남을 바라는 동시에 남에게 인정을 베푸는 날이다. 흩어졌던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 서로 담소를 하며 정을 나누는 날이 바로 추석인 것이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번거로움 등으로 

‘나 홀로 추석’을 즐기는 사람도 있거나 어쩔 수 없이 홀로 지내는 이도 많을 것이다. 또한 이런 저런 

이유로 상처받고 서로 외면하고 사는 너와 나에게 ‘반보기’는 서로가 반씩 물러나야 한다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로가 반 걸음 물러나고 상대에게 반 

걸음 다가가려는 마음이 바로 갈등과 오해를 풀 수 있는 반보기의 교훈이라는 점 등을 반영하여 관광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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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한번 결혼하면 친정에 가기가 쉽지 않았던 당시, 추석 때만이라도 친정 어머니와 회포를 풀도록 한 시댁의 

너그러운 배려가 환하고 둥근 추석 달을 통해 오늘날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을 추구하는 관광객 모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실향민이나 북향민(새터민)들은 명절이 와도 온보기는커녕 반보기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세시풍속의 하나였던 반보기를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하루 

빨리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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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계청의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2019년 5월 취업유경험자 중 

대학전공과 불일치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이고, 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는 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67%이며, 청년들이 첫 직장을 그만두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등 근로여건 불만족(49.7%)도 있었지만, 전공·지식·기술·적성 등이 맞지 않아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6.9%로 전년 동월대비 0.9% 상승하였다고 조사되었다(이투데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는 학문적 흥미나 

적성, 직업 및 취업전망이 주된 이유이고,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취업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대학 재학 중 진로 탐색과 스펙 쌓기 등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준비 및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취업에 성공한 대졸 신입사원이 첫 직장에서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과반수가 넘고, 그중에서 전공·지식·기술·적성 등이 맞지 않아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실업난의 원인은 분야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고학력화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괜찮은 일자리’만을 원하는 취업자의 문제라고 보는 견해(임정연‧이영민, 2013)와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의 수요와 대졸자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박영기, 2016)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

로 인해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받은 교육과 관련 없이 단순히 취업만을 목표로 직장을 갖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김기헌, 2003). 그러나 ‘취업만’을 목표로 할 때 결과적으로 취업 후 직무 불일치 등으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취업을 유지하기 힘들다(차성현 외, 2010). 

교육과 직업의 불일치는 노동시장 성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교육의 불일치는 

생산성 저하와 관련이 있고(Tsang, 1987), 이직가능성이 높으며(Alba-Ramirez ,1993; Sloane et al. 

, 1999; Topel, 1986; Hersch, 1991) 과잉교육 근로자는 낮은 직무만족도(Tsang and Levin, 1985)로 

인해 추가 비용을 초래(Tsang et al., 1991; Battu et al., 2000)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훈련, 채용 및 심사에 대한 투자비용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연구되고 있다. 

즉 자신의 전공과 유관한 분야로 취업을 하면 취업의 질이 높아지고(장재윤 외, 2007), 전공과 직업이 

일치할수록 정규직에 종사하고 직무 만족이 높아진다는(김기헌, 2006; 손정선, 2008; Allen and van der 

Velden, 2001; Wolbers, 2003, Verhaest and Omey 2006)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전공이나 교육수준 

또는, 기술수준과 직무의 일치 정도는 조직원의 직무 만족과 취업의 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공과 유관한 분야’, ‘전공과 직무의 일치’는 기존연구에서 ‘직무일치’라는 개념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임정연 외, 2013; 김진희, 2014; 김기헌, 2003,). 직무일치는 취업자가 자신의 학력(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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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에 적합하고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에 취업함으로써 그 일자리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인재가 된다는 

것이다(조장식, 2018). 

관광 및 호텔 관련 분야에서 직무 일치와 관련된 연구는 과잉교육으로 인한 직무 불일치와 호텔직원의 

직무 만족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Kokko & Gurrier와 이은수의 연구로 매우 적은 실정이다(이은수, 2005, 

2017; Kokko & Gurrier, 1994). 

이에 반하여 경제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개인특성에 관한 연구(김홍

균 외, 2009; 유현숙 외, 2005; 최윤미 외, 2013), 학교특성에 관한 연구(유현숙 외, 2005 ), 기업특성연구

(김기헌, 2005; 임찬영, 2008)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문·사회·의학·교육 

등 전체 계열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공 계열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교육계열이나 의약계열 등 전공과 

직무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학과 졸업생들의 전공 일치율이 높다는 경험적 사실을 확인하는 결과를 보여주

고 있고(유현숙 외, 2005), 나아가 구체적인 학과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학과를 졸업한 청년 취업자의 전공, 교육, 기술일치 수준을 살펴보고 비교적 

관광학과와 성격이 동일한 사회계열 주요 학과 졸업생들과 비교·분석하며,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여 대학교육의 운영 방향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무일치의 개념

직무는 각 직위(position)에 배당된 업무[일]을 말한다(이종수, 2009). 근로자의 직무에 대한 연구는 

교육수준, 기술수준, 전공과의 일치/불일치로 구분할 수 있다(손정선, 2008). 이러한 직무일치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직업일치, 전공일치, 전공일치 취업 등으로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직무 일치라는 

개념은 용어 정의에서부터 관련 변수 연구까지 학자들마다 상이하다(구성우 외, 2015).

세부적으로 교육일치는 개인이 받은 교육의 정도가 특정 직업의 일에 필요한 수준과 적합한 것을 의미하며, 

기술일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특정직업의 일에 필요한 수준과 적합한 것을 뜻한다. 전공일치는 

개인의 대학전공과 특정 직업의 일과 연관성이 높은 것을 뜻한다(구성우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임정연 외(2013), 김진희(2014), 김기헌(2005, 2006), 주무현(2007)의 연구를 참고하

여 종속변수인 직무일치를 자신의 역량이 직장에서의 업무와 일치하는 정도를 뜻하는 개념으로 교육수준일

치, 기술수준 일치 및 전공수준 일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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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일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변수는 개인의 인적특성과 관련된 변수와 개인과 관계된 사회경제적 변수, 

대학생활 변수로 구분된다. 개인의 인적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전공 등이 있고,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부모 학력, 부모직업, 가계소득 등이 있다. 그리고 평점, 진로나 취업관련 교과목 참여유무, 

어학연수 경험, 자격증개수 등 대학생활 변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구성우, 2015).

개인의 인적특성과 관련된 변수 중 성별과 연령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 있어 기본적인 개인수준 변수로 포함되

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은수(2017)는 호텔종사자 대상의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직무-교육 불일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고, 백수경(2014)의 연구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연구개발업, 

공공행정업, 전문직 등의 남성지배적인 직업군과 일부 혼성 산업군에서 여성이 직무-교육 불일치 수준이 높았다

고 하였다. 또한 김기헌(2005)의 연구에서는 전공분야가 남성지배적인가 여성지배적인가에 따라 성별에 따른 

직무불일치의 가능성이 높고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분리에 따른 직무-교육 불일치는 산업의 특성

에 따라 상의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대학원으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일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손정선, 2008; 유현숙 외, 2005). 이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전공분야

가 보다 세분화되고 이에 따라 해당 전공분야와 연계되는 일자리의 범위는 좁아질 수 있으나 반대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여지는 높아지는(김기헌, 2005)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지므로 학력의 동질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일반대학교(4년제)에 한정하고자 한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인 부모학력, 직업, 가계소득 등의 변수는 직무일치와 관련한 연구보다는 임금 및 취업소

요기간 등의 취업성과에서 많이 다루어 졌는데(안소연 외, 2018), 직무일치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이 직무일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김기헌, 2005; 최윤미 외, 2013) 제외하였다. 

개인수준 변수와 관련해서 전공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학과 계열에 따라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 

있어 인문계열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공일치를 나타냈으며, 반면 의·약대, 교육, 공학계열은 높은 전공일치를 

나타냈다(손정선, 2008; 유현숙 외, 2005; 최윤미, 2013). 전공의 특성과 졸업 후 진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의·약대 계열, 교육학과 계열의 졸업생들은 거의 전공분야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회적 구조를 

감안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관광학과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계열의 주요학과를 기준으

로 전공을 한정하였다. 

대학변수로는 설립유형, 학교유형, 소재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현숙 외(2005)는 대학배경 변수를 

학교규모, 소재지,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직무일치가 높고, 일반대학교가 전문대

학보다 직무일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학교유형

은 대학변수에서 제외되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부터 가족배경, 학교특성, 노동시장의 특성 등 많은 변인들을 분류하

고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대학 변수와 관련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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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할 때부터 취업을 고려하여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고, 취업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대학 재학 중 진로탐색과 스펙 쌓기 등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준비 및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노경란 외, 2011; 신혜숙 외, 2013) 취업에 있어 대학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변수 및 개인심리, 개인대학생활 변수를 함께 포함하였다. 

연구자 종속변수 독립변수 자료출처 

김기헌
(2005)

(첫일자리, 
현재일자리) 
직무불일치

개인특성(성별, 연령, 지역), 가족배경(부교육, 부직업), 
학교특성(학교 유형, 전공분야), 노동시장(첫 일자리와 현 

일자리의 종사상지위, 현일자리 근무연수, 현일자리 기업규모)

노동패널(한국), 
일반사회조사(일

본)

손정선
(2008)

전공일치도
업무만족도

전공분야(인문, 사회, 자연, 공학), 성별, 연령, 교육수준(전문대, 
대학, 대학원), 고용안정성(정규직, 비정규직), 

종사상지위(상용직, 임시·일용직)
한국노동패널

노일경
임언

(2009)
직무불일치

가정배경특성(월평균가구소득, 부의학력), 재학중 교육경험 
특성(출신고유형, 성적, 재학 중 총근로시간, 대학전공계열, 

취업경로), 직장특성(직장규모, 근무형태)

한국교육고용패
널조사

구성우
(2015)

직무일치

개인배경(성별, 연령, 전공), 대학변인(설립유형, 학교유형, 
소재지), 개인심리(전공만족도, 취업에 전공지식중요도, 

전공선택이유, 취업목표설정) 개인대학생활( 학점, 인턴제참여, 
자격증과 전공의연관성)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

이은수
(2017)

직무-교육불
일치

개인특성(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무특성(현 직장 
근속기간, 직급, 전직경험, 총 업계 종사기간, 근무부서)

서울지역 
호텔종사원 대상 

설문조사 

조장식
(2018)

직무일치
개인특성(성별, 나이, 부모학력, 가계소득) 학교특성( 학교유형, 
설립유형, 전공, 학점, 자격증갯수, 전공만족도, 학교만족도), 

기업특성(직장규모, 근무형태, 고용형태, 임금)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

최문석
송일호
(2019)

직장만족도
임금

개인특성(성별, 최종학력) 노동시장(기업규모, 산업형태, 
고용형태, 노조유무, 근속연수, 교육일치도, 전공일치도)

청년패널

Kokko
Guerrier
(1994)

Job 
Descriptive 

Index

나이, 성별, 결혼유무, 교육수준, 직업교육정도, 직장경험, 현 직장 
근무년수

핀란드 수도  
1등급 호텔 
예약담당자

John 
Robst(2
007)

교육과 
직업일치

연령, 성별, 인종, 장애여부, 결혼여부, 전공분야, 풀타임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교육정도, 임금

대학졸업생전국
조사

[표 1] 직무 일치와 관련된 선행연구

Ⅲ. 연구 설계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가. 분석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7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16GOMS) 자료이다.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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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매해 전년도 2-3년제 대학 이상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약 4%에 

해당하는 18,000명의 패널을 구축하여 졸업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배정된 

각 층화단위별 표본은 확률비례에 의한 계통추출로 추출된다(한국고용정보원, 2017).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는 졸업 후 현재 일자리의 직무일치 정도, 대학 생활, 개인배경, 전공선택이유, 개인 대학생활 관련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에 사용하였다. 

나. 연구대상 

대졸자직업이동 경로 조사는 한국 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의 학과 분류 자료집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관광관련학과에 대한 분류 체계가 명확하지 못해 중분류 및 대분류가 서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표2 

]).

학교유형 학과소분류 학과명 

4년제

교육개발원
분류의 관광학

관광학과,  국제관광경영학과, 국제관광학과, 항공비서학과, 항공관광학과, 
국제관광호텔학과, 관광상품개발학과, 스튜어디스학과, 도시·관광계획학과, 

문화관광학과, 역사관광학과,  국제레저컨벤션학과 등

교육개발원
분류의 경영학

관광경영학과, 관광호텔경영학과, 레저관광경영과, 컨벤션산업학과, 
항공서비스경영학과, 외식경영전공, 호텔경영학전공, 컨벤션관광경영전공,  

호텔항공관광학과, 외식경영학과, 관광컨벤션학부, 관광경영전공, 
이벤트/컨벤션학전공 등 

1) 2015 GOMS code book 및 2016 학과(전공)분류 자료집을 참고로 연구자 재구성 
2) 기존의 관광관련학과는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의 소분류 관광학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광관련 키워드 분석을 통해 
관광관련학과를 재분류함.
3) 2010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2011) 에 의하면 관광학과는 총 229 학교에서 관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관광동향의 연차 보고서(2016)에 의하면,113개 학교에서 관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광학과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일조사에서 교육기관의 수가 116개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안소연 외, 2017). 
자료: GOMS 2015대졸자 취업정보(한국고용정보원, 2016) 관광산업 인력수급실태분석(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표 2] 교육개발원 분류에 따른 사회과학계열 관광 관련학과  

안소연·오영주·임은순(2017)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관광 관련학과 재분류 전·후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관광

전공 졸업생들의 고용률 통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관광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조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관광관련학과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에 앞서 4년제 대학 ‘경영학과’로 포함되어있는 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학부, 

컨벤션 관광경영전공, 항공서비스경영학과, 관광이벤트 경영학과 등 42개 학과를 각 학과코드별 개별 분류하

여 관광관련학과로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우선 4년제 사회과학계열 전공자 3,746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과 세분류를 기준으로 ‘호

텔’, ‘관광’, ‘카지노’, ‘컨벤션’, ‘레저’, ‘외식’, ‘항공’ 으로 추출하여 관광 관련학과 재 

분류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관광 관련학과 재분류 과정에서 ‘보안카지노경영과’, ‘관광도시계획학과’ 

는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과정을 확인 후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사회과학 계열 중 표본수가 적거나 다른 전공보다 취업에 있어서 전공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법학과와 사회복지학과를 제외하고, 관광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의 4개 학과를 선정하였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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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결측치를 제외한 연구대상은 821명으로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명(%)

구분 경영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관광학과 총계

총계 358(43.6) 201(24.5) 164(20.0) 98(11.9) 821(100)

성별
남자 228(63.7) 135(67.2) 96(58.5) 38(38.8) 497(39.5)

여자 130(36.3) 66(32.8) 68(41.5) 60(61.2) 324(60.5)

설립유형
국공립 64(17.9) 55(27.4) 35(21.3) 5(5.1) 159(19.4)

사립 294(82.1) 146(72.6) 129(78.7) 93(94.9) 662(80.6)

소재지
수도권 194(54.2) 116(57.7) 82(50) 33(33.7) 425(51.8)

비수도권 164(45.8) 85(42.3) 82(50) 65(66.3) 396(48.2)

[표 3] 표본의 특성 

2. 연구가설 및 분석 방법

가.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H1 직무일치와 이에 관련된 요인들 간의 차이는 존재하는가?

H2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졸 청년 취업자의 요인은 무엇인가?

   H2-1 교육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졸 청년 취업자의 요인은 무엇인가?

   H2-2 기술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졸 청년 취업자의 요인은 무엇인가?

   H2-3 전공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졸 청년 취업자의 요인은 무엇인가?

[그림 1] 연구모형 

나.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직무일치 하위집단에 대한 변수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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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차이 검정과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교육일치와 기술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전공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3. 변수 선정 및 구성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직무일치이다. 대졸자직업이동 경로 조사에서 직무일치와 관련된 문항은 교육수준, 

기술수준, 전공일치의 3문항으로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수준일치 문항은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

까?’ 이고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1. 일의 수준이 매우 낮다, 2.일의 수준이 낮다, 3. 일의 수준이 알맞다, 

4. 일의 수준이 높다, 5. 일의 수준이 매우 높다’ 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대졸 청년취업자가 교육수준과 

일의 수준이 알맞다고 느끼면 일과 교육수준이 일치하는 것으로 이직 등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 

또 현재의 직무보다 자신의 교육수준이 낮다고 느끼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재교육 등으로 교육수준을 

높이면 업무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업무수행과정에 과잉교육과 과잉기술이라

고 느끼게 되면 현재 일자리에서 이직을 하거나 직장만족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떄문에 

‘일의 수준이 알맞음’을 교육수준 일치로, ‘직무(일)의 수준이 낮거나 매우 낮음’을 교육 불일치(과잉교

육)으로 설정하였다. 

기술 수준일치의 경우에도 교육수준 일치의 경우 같이 기술일치, 과잉 기술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수준일치와 기술수준 일치는 이분형(일치, 과잉)이 되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마지막 종속

변수인 전공과 직무의 일치 문항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문항부터 ‘매우 잘맞는다’ 문항의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대학변수와 개인변수로 나누었다. 대학변수는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 사립으로 구분하였고, 

소재지는 권역으로 구분하여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 그 이외 지역은 비 수도권으로 나누었다. 

개인변수는 선행연구에 따라 개인배경요인, 개인 심리요인, 개인 대학생활변수요인의 3가지로 나누고, 

성별, 연령, 전공을 개인배경요인,  전공만족도와 전공선택이유, 취업목표설정을 개인심리요인, 평점과 인턴

제참여,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를 개인 대학생활변수로 선정하였다. 

개인배경요인 중 전공은 직무일치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연구자에 따라 4개에서 최대 17개의 전공으로 

세분화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학과와 관광학과가 속하는 사회계열 내에서 주요학과

(관광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개인심리변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개인심리변수들이 노동성과와 직무일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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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전공만족도, 

전공선택이유, 취업목표설정의 변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대학생활의 학업 수준 및 학교생활을 충실히 이행했

는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 평점과 전공분야 및 취업에 대한 관심 및 노력을 알 수 있는 인턴제 참여여부도 

개인대학생활 변수로 포함하였다. 업무수행 전공지식 중요도는 청년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공지

식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고 더불어 전공과의 관련성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포함하였다. 

구분 변수설명 변수투입방법

종속
변수

직무
일치

교육 직무일치 교육수준과의 일치 정도 교육수준일치(1), 교육수준불일치(0)
기술 직무일치 기술수준과의 일치 정도 기술수준일치(1), 기술수준불일치(0)
전공 직무일치 직장과 전공과의 일치 정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5)

독립
변수

대학
변수

설립유형 국공립, 사립으로 구분 국공립=1, 사립=0

소재지
권역구분 시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 그 이외는 비수도권

수도권=1, 비수도권=0

개인
배경

성별 성별 남자=1, 여자=0
연령 연령 연속변수
전공 관광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관광학=1, 다른학과=0

개인
심리

전공만족도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5)

전공선택이유
주전공을 선택한 이유(취업, 성적, 

적성, 주변권유, 인식명성)
취업=1, 다른이유=0 

취업목표설정 졸업 전 취업목표 설정유무 그렇다=1, 아니다=0

개인
대학
생활

평점
졸업평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점수화
연속변수

인턴제참여 인턴제 참여 여부 예=1, 아니오=0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 
업무수행에 있어 전공지식의 중요도 

정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5)

[표 4] 변수 설명 및 투입방법 

Ⅳ. 분석결과

1. 직무일치 집단 간 차이분석 

직무일치를 보면 교육일치와 기술일치는 관광학과를 비롯한 4개 학과 졸업자의  평균이 모두 2점대로 

낮고, 전공일치만 3.07로 3점대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5]). 

교육수준일치는 10% 유의수준에서 관광학과가 2.74로 가장 낮고, 경제학과가 2.94로 가장 높다. 기술일

치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데, 관광학 졸업자가 가장 낮은 2.76, 경영학 졸업자가 2.96으로 가장 높다. 

전공일치는 1% 유의수준에서 관광학과 졸업생은 2.81로 가장 낮고 경영학과 졸업생은 3.27로 가장 높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학과를 졸업한 청년 취업자들은 다른 학과를 졸업한 청년 취업자보다 직무일치 

구성요소인 교육, 기술, 전공일치가 모두 낮아 현재 근무하는 일자리에서 하는 일이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고, 기술수준보다 낮으며, 전공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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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광학(a) 경영학(b) 경제학(c) 행정학(d) 전체 F p

교육
일치

N 97 355 200 163 815
2.477*

b>a
.060평균 2.74 2.94 2.82 2.85 2.87

표준편차 0.650 0.771 0.730 0.653 .727

기술
일치

N 97 355 200 163 815
3.295**

b>a
.020평균 2.76 2.96 2.84 2.81 2.87

표준편차 0.658 0.698 0.728 0.624 .690

전공
일치

N 97 355 200 163 815
6.555***
b>a,c,d

.000평균 2.81 3.27 2.96 2.9 3.07

표준편차 1.193 1.115 1.194 1.311 1.197

*p<.1,  **p<.05,  ***p<.01

[표 5] 직무일치 하위요소 집단 간 차이분석 

2. 주요 변수의 집단 간 차이분석

전공만족도는 경제학과 졸업생의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고, 행정학과 졸업생의 전공만족도가 가장 낮다

([표 6]).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는 경영학과 졸업생이 가장 높고, 관광, 경제, 행정학과 졸업생들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학과 졸업자의 전공 및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는 모두 평균보다 낮다. 

구분 관광학(a) 경영학(b) 경제학(c) 행정학(d) 전체 F p

전공
만족도

N 98 358 201 164 821
3.915***

c>d
.00
9

평균 3.33 3.49 3.57 3.29 3.45

표준편차 .770 .872 .835 .933 .869

업무수행전
공지식중요

도

N 97 355 200 163 815
7.755***

b>a,c,d
.00
0

평균 2.80 3.25 2.99 2.83 3.05

표준편차 1.057 1.053 1.158 1.195 1.123

*p<.1,  **p<.05,  ***p<.01

[표 6> 전공만족도 및 업무수행전공지식중요도 집단 간 차이분석 

대학배경 및 개인배경의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교육일치는 성별, 기술일치는 성별과 소재지, 전공일치는 

설립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표 7]). 

구체적으로 교육수준 일치는 관광과 졸업 취업자의 성별에 따른 교육일치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전공자의 경우 차이가 유의하다. 이는 이은수(20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관광학과의 경우에는 관광산업의 특성상 남성·여성간에 차이가 없지만, 경제경영행정학과의 경우에는 여성

이 남성보다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수준 일치는 관광학과 경제학 전공자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기술수준 일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학의 경우 직업군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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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이나 기술수준에서 남·녀의 차별이 적고 균등한 업무의 기회를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소재지에 따른 기술수준 일치정도는 관광학과 경영학전공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관광학전공자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한 집단이 비수도권보다 기술수준 일치정도가 높고, 경영학전공자의 경우

에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한 집단이 수도권보다 기술수준 일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일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행정학전공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 

졸업자에서 전공일치도가 높다.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교육
일치

성별

관광학
남자 38 2.82 .730

-.893 .374
여자 59 2.69 .595

경영학
남자 226 3.05 .779

-3.638 .000***

여자 129 2.74 .721

경제학
남자 135 2.90 .736

-2.293 .023**

여자 65 2.65 .694

행정학
남자 95 2.96 .634

-2.616 .010**

여자 68 2.69 .652

기술
일치

성별

관광학
남자 38 2.84 .718

-.951 .344
여자 59 2.71 .617

경영학
남자 226 3.06 .719

-3.627 .000***

여자 129 2.78 .625

경제학
남자 135 2.87 .741

-.886 .377
여자 65 2.77 .702

행정학
남자 95 2.91 .566

-2.270 .025**

여자 68 2.68 .679

소재지

관광학
수도권 32 2.97 .538

-2.400 .019**

비수도권 65 2.66 .691

경영학
수도권 192 2.88 .710

2.286 .023**

비수도권 163 3.05 .674

경제학
수도권 116 2.84 .659

-.027 .978
비수도권 84 2.83 .819

행정학
수도권 81 2.85 .594

-.854 .394
비수도권 82 2.77 .654

전공
일치

설립
유형

관광학
사립 92 2.83 1.201

.411 .682
국공립 5 2.60 1.140

경영학
사립 292 3.25 1.123

-.743 .458
국공립 63 3.37 1.082

경제학
사립 145 2.91 1.196

-.955 .341
국공립 55 3.09 1.191

행정학
사립 128 2.80 1.336

-1.972 .050*

국공립 35 3.29 1.152

*p<.1,  **p<.05,  ***p<.01

[표 7] 대학배경 및 개인배경 변수의 집단 간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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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해당 전공을 선택한 주된 이유를 교차 분석한 결과 관광학 졸업자의 경우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했다고 답한 비율이 56.1%로 가장 높고, ‘성적에 맞춰서’ 20.4%, ‘직업 및 

취업전망이 밝아서’ 14.3% 의 순이다. 관광학과 경제학 졸업자와 달리 경영학 전공자는 ‘직업 및 취업전

망’에 따라 선택하였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행정학 전공자는 ‘성적에 맞춰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표 8]).

구분 관광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계

직업 및 취업전망 14(14.3) 125(34.9) 63(31.3) 41(25.0) 243(29.6)

성적에 맞춰서 20(20.4) 74(20.7) 36(17.9) 49(29.9) 179(21.8)

학문적흥미 및 적성 55(56.1) 121(33.8) 86(42.8) 45(27.4) 307(37.4)

부모님, 선생님권유로 6(6.1) 21(5.9) 13(6.5) 22(13.4) 62(7.6)

친구나 선배 권유로 1(1.0) 2(0.6) 0(0.0) 2(1.2) 5(0.6)

사회적인식명성 2(2.0) 13(3.6) 2(1.0) 3(1.8) 20(2.4)

기타 0(0.0) 2(0.6) 1(0.5) 2(1.2) 5(0.6)

계 98(100) 358(100) 201(100) 164(100) 821(100)

χ²=53.186, p=.000***, *p<.1,  **p<.05,  ***p<.01

[표 8] 전공선택 주된이유 교차분석 

관광학전공자의 경우 대학 재학 중 취업목표를 설정하였다고 답한 비율이 59.2%로 행정학전공자(63.4%) 

다음으로 높다. 경영학과 경제학 전공자의 경우 취업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 1%수준에서 유의하다([표9]).

구분 관광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계 χ² p

취업
목표
설정

예 58(59.2) 173(48.3) 94(46.8) 104(63.4) 429(52.3)

14.716 .002***아니오 40(40.8) 185(51.7) 107(53.2) 60(36.6) 392(47.7)

계 98 358 201 164 821(100.0)

*p<.1,  **p<.05,  ***p<.01

[표 9] 취업목표 설정여부 교차분석  

3.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교육일치 

교육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배경에서는 전공, 개인심리에서는 전공만족도, 전공선택

이유, 취업목표 설정여부와 개인대학생활 변수에서는 업무수행 전공지식 중요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표 

10]).

전공별로는 관광학과 졸업생이 경영학과 졸업생보다 교육수준이 일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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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과 특성상 관광학과 4년제 졸업생의 취업 분야가 이미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 

지원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개인심리 요인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일치하고, 전공 선택에 있어서 ‘사회적 인식명

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이 ‘직업 및 취업전망’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보다 교육수준 

일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졸업 전 취업목표를 설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교육수준 

일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에 대한 비중을 높여 준비한 것이 오히려 교육수준보다 낮은 

직장으로 취업하는 하향취업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가 높을수록 교육수준 일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업무수행전공지식중요도

는 1%에서 유의하다.  

구분 B 표준오차 Wals  p Exp(B)

대학
변수

설립유형(국공립) .300 .206 2.119 .145 1.350

소재지(수도권) .208 .159 1.712 .191 1.231

개인
배경

성별(남성) -.033 .164 .040 .842 .968

연령 -.008 .022 .143 .705 .992

전공(관광)

경영 -.574 .260 4.878 .027** .563

경제 -.417 .280 2.223 .136 .659

행정 -.069 .289 .057 .811 .933

개인
심리

전공만족도 .188 .094 4.019 .045** 1.207

전공선택이유
(취업)

성적 .307 .220 1.942 .163 1.359

적성 -.273 .184 2.197 .138 .761

주변권유 .313 .304 1.058 .304 1.368

인식명성 1.379 .574 5.771 .016** 3.971

취업목표설정 -.275 .157 3.078 .079* .760

개인
대학
생활

평점 .010 .009 1.124 .289 1.010

인턴제참여(경험있음) .013 .436 .001 .976 1.013

업무수행전공지식중요도 .344 .073 22.454 .000*** 1.410

-2log 우도 = 1029.842 Nagelkerke R2=.094, *p<.1,  **p<.05,  ***p<.01

[표 10] 교육일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나. 기술일치

기술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설립유형, 전공선택이유,  평점과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표 11]). 

대학설립 유형에 있어서는 유의수준 10%에서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 졸업자가 기술수준이 일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심리 변인에서는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이 직업 및 취업전망을 고려하

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보다 기술수준이 일치하는 정도가 높다. 평점이 높을수록,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가 

높을수록 기술수준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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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 표준오차 Wals p Exp(B)

대학
변수

설립유형(국공립) .358 .212 2.863 .091* 1.431

소재지(수도권) .086 .160 .288 .591 1.090

개인
배경

성별(남성) .096 .166 .336 .562 1.101

연령 -.009 .023 .145 .704 .991

전공(관광)

경영 -.369 .261 2.000 .157 .691

경제 -.329 .281 1.367 .242 .720

행정 .038 .291 .017 .895 1.039

개인
심리

전공만족도 .114 .095 1.462 .227 1.121

전공선택이
유(취업)

성적 .250 .221 1.276 .259 1.284

적성 -.071 .187 .143 .705 .932

주변권유 .060 .302 .039 .843 1.062

인식명성 1.694 .644 6.915 .009*** 5.440

취업목표설정 -.204 .159 1.650 .199 .816

개인
대학
생활

평점 .025 .009 7.401 .007*** 1.025

인턴제참여(경험있음) -.126 .439 .083 .774 .881

업무수행전공지식중요도 .374 .073 26.042 .000*** 1.454

-2log 우도 = 1009.476, Nagelkerke R2=.103, *p<.1,  **p<.05,  ***p<.01

[표 11]기술일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다. 전공일치 

전공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개인심리변인에 있어서 전공만족도와 평점과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조정된 R2에 의하면 44.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10% 유의수준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유의수준에서 평점이 

높을수록 전공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에 충실한 학생들이 전공 분야와 일치하는 직업군을 

갖게 되고,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가 높을수록 전공과 일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구분
비표준화계수

B t p
B 표준오차

대학
변인

설립유형(국공립) .016 .085 .005 .191 .849

소재지(수도권) .084 .067 .035 1.256 .209

개인
배경

성별(남성) .000 .069 .000 -.006 .995

연령 -.005 .009 -.015 -.535 .593

전공(관광)

경영 .155 .108 .064 1.433 .152

경제 .001 .117 .001 .012 .990

행정 .070 .119 .023 .583 .560

개인
심리

전공만족도 .069 .040 .050 1.752 .080*

전공선택이
유(취업)

성적 -.094 .091 -.032 -1.033 .302

적성 -.009 .079 -.004 -.112 .911

[표 12] 전공일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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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과 대학졸업 청년 취업자의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Ⅴ. 결 론

본 연구는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

를 이용하여 관광학과와 경영·경제·행정학과를 졸업한 청년 취업자의 전공, 교육, 기술일치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직무일치, 전공만족도, 업무수행 전공지식 중요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모두 관광학 

졸업자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 관광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 재학 중에 취업목표를 설정한 관광학과 졸업 청년 취업자들은 다른 전공자들보다 전공 만족도, 업무수행 

전공지식 중요도가 낮으며, 현재 근무하는 일자리에서 하는 일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기술수준보다 낮으며, 

전공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타 과와 달리 관광학 전공자의 경우 성별에 따른 교육수준일치와 기술수준일치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광학전공자의 직업군에서 성별에 따른 직무 수준의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남녀가 평등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교육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전공, 전공만족도, 전공선택이유, 취업목표 설정여부

와 업무수행 전공지식 중요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학과 졸업생이 경영학과 졸업생보다, ‘사회적 

인식명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이 ‘직업 및 취업전망’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보다 

교육수준이 일치할 정도가 높다. 또한 전공 만족도와 업무수행 전공지식 중요도가 높을수록 교육수준 일치할 

확률이 높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고 업무수행시 전공지식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집단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일치하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졸업 전 취업목표를 설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교육수준 일치 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 재학 시에 취업을 고려하여 준비한 집단이 

오히려 교육수준보다 낮은 직장으로 취업하게 되는 하향취업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기술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설립유형, 전공선택이유, 평점과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가 

유의하다.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 졸업자가,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이 직업 

및 취업전망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보다 기술수준이 일치하는 정도가 높다. 평점과 업무수행 전공지

주변권유 .131 .127 .030 1.030 .303

인식명성 -.064 .189 -.009 -.339 .735

취업목표설정 .050 .066 .021 .759 .448

개인
대학
생활

평점 .011 .004 .080 2.956 .003***

인턴제참여(경험있음) .116 .185 .017 .625 .532

업무수행전공지식중요도 .664 .030 .622 21.971 .000***

R=.673, R2=.453, 조정된 R2=..442, F=41.285, P-value=.000,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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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요도가 높을수록 기술수준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공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 전공만족도와 평점,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다. 전공만족도와 평점이 높을수록 전공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에 충실한 

학생들이 전공 분야와 일치하는 직업군을 갖게 되고,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가 높을수록 전공과 일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일치와 기술일치, 전공일치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수행 전공 지식중요도’ 

이다.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는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정도로 이것이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학의 교과과정이 실무적 부분과 조화롭게 짜여지고, 

학생들이 학점을 위한 공부가 아닌 취업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학습하면 

전공과 기술과 교육수준의 일치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무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전문대와 4년제 관광학과 졸업생에 대한 비교·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소재지에 따른 기술수준 일치정도에서 관광학전공자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한 집단이 비수도권보다 기술수준 일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심층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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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각국은 국가 간 관광경쟁이 심화되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는 관광정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고용과 수익 창출 

그리고 지역 또는 나라간의 교류관계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파급효과를 가져와 소위 ‘21세기의 

굴뚝 없는 산업’ 이라 인식되고 있다(오병진, 2011). 

최근 관광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

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광정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정부, 민간이 협력하여 대비해야 할 필요하다.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민간과 중앙 정부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와 증진을 목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 관광단지 발굴,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노력해오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관광산업의 발굴과 시설 확충을 하기에 앞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니즈(needs)나 의견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대안을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광아이디어 도출 및 정책의 

필요성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및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이다. 관광정책 아이디어 도출에 있어 소셜 미디어의 가장 큰 장점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다양성과 소셜 미디어 이용하는 관광객, 시민들의 오역되지 않은 자발적인 목소리

를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또는 잠재적인 관광객들의 인식과 요구사항 그리고 관심사 등을 파악하므로 

주요 이슈를 도출, 개선안, 새로운 정책 또는 아이디어를 도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의 발전과 활성화에 따라 관광산업 부문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는 소셜 미디어 분석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와 활용에 있어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과 시민들의 인식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 의제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글 맵을 통해 부산의 흰여울 문화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의 

댓글을 활용하여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동향과 니즈를 분석하여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도출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관광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주요 현안의 도출을 위해 비정형데이터인 댓글을 계량화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중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셋째,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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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소셜 미디어와 빅데이터

SNS의 확산,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와 더불어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정보의 공유와 확산 그리고 

정보의 탐색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켰다. 또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학계 및 산업 전반에서 

빅데이터(Big-data)의 관심과 중요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의 집합으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10대 정보기술 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선정하는 등 세계는 빅데이터를 주목하고 있다(오익근 외, 2017).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은 일자리를 창출 창출시키고 추세분석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과 트랜드 파악 등 다양하

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지하철 이용시간대별 출구분석을 통한 식당 개업장소 

제안 사례나 이동통신사의 통화정보를 분석하여 심야버스 시간 조절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고 실행한 예가 

있다(머니투데이, 2013.09.25).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은 관광분야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관광학계나 

업계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대회나 세미나 등을 실시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관광객의 니즈를 반영한 관광 빅데이터 

분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폴리뉴스, 2014.03.07.). 

최근 관광분야에서는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빅데이터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셜 미디어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은 관광정보의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잡고 있다(류시영, 유선욱, 2017). 소셜 미디어는 개인이 

가지는 경험, 생각, 정보, 의견 등을 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개방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관광객들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있어 점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소셜 미디어 의존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조화순, 김정연, 2012).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은 관광정보 탐색, 수집, 평가하고 최종적인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소셜 

미디어의 관광객 이용은 관광지의 정보 탐색과 최종적인 결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한진성ㆍ윤지환, 

2016). 또한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 중 정보의 수집에서 관광객은 다양한 경험자의 의견과 인식을 통해 이미지를 

체계화시키고 최종적인 이미지는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빅데이터의 활용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내용의 질적인 분석을 통해 더욱 다양한 가치를 추출할 수 있다(이수진 & 전유나, 2016).

최근 다양한 분양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회과학분야에서는 과학적 

접근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광분야에

서도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관광 유형 파악, 관광정책 도출, 관광추진 방향, 관광객 인식 조사, 관광분야 수요예측 

등에 있어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연택(2014)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정책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관광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광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관광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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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의 형성과 사회적 협력을 강조 했다. 이수진·전유나(2016)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기도 관광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관심사를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오익근 외(2015)는 SNS빅데이터를 통해 1년간 국내 관광 환경 변화와 관광객의 인식변화를 조사하

고 이를 토대로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관광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거버넌스의 형성은 독단적인 정부의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과의 협력이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 

2.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은 비정형 데이터인 언어로 작성된 문서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 내는 텍스트 분석 방법을 

말한다. 텍스트 마이닝의 여러 기법 중 하나인 토픽모델링은 문서에 속한 단어들로부터 의미를 추출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는 텍스트 문서의 집합에서 

의미 있는 토픽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비지도 기계학습 테크닉으로(Blei, Ng & Jordan, 2003), 사람의 

지도 없이 많은 양의 문서 모음(document collections)에서 주제별 구조를 학습하는 방법이다(Arora et 

al., 2013). 또한, 토픽모델링은 문서를 토픽의 혼합체로 인식하고, 문서에서 단어 동시 출현 패턴을 포착하여 

텍스트 코퍼스(corpus) 내에서의 주제를 보여준다(Cheng et al., 2014). 토픽모델링 중 대표적 방법론은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이다. 주로 문헌정보학, 사회학, 산업공학, 기술경영학 등 동향 분석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27]; [28]; [29]; [30]). 

최근 소셜 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토픽 모델링은 컨텐츠 특성, 사건 추적, 컨텐츠 추천, 영향력 있는 사용자 

예측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 컨텐츠 분석에 활용되었다(Cheng et al., 2014).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여러 면에서 가치가 있으나 공유되는 방대한 양의 컨텐츠와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변형은 가치가 높은 주제의 파악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Lo, Chiong & Cornforth, 

2017).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고 개념을 추출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시각화에도 

유용하다(Paranyushkin, 2011). 텍스트 마이닝은 논문 동향 분석(Yoon et al., 2018; Yang et al., 2018; 

Abuhay et al., 2018), 트위터 및 블로그, 고객 온라인 리뷰를 포함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언론 매체의 

빅데이터 등 다양한 비정형 텍스트데이터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Valdez, Pickett & Goodson(2018)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LS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Hillary Clinton과 Donald Trump의 2016년 미국 

대통령 토론 기록을 분석하였다.

비정형 문서 수집을 통해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는 토픽 모델의 잠재력은 사회과학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Quinn et al. (2010)은 10만 건이 넘는 연설에 토픽 모델을 적용하여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상원 의제를 자동 분류하였다. 이 방법은 국방 또는 낙태와 같은 유추된 주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었다. Roberts et al. (2014)는 개방형 설문조사 응답(open-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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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s)의 분석에 구조적 토픽 모델(Structural Topic Model, STM)을 적용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보다 쉽게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LDA 토픽 

모델링을 분석에 활용한다. 

3. 텍스트 마이닝 활용한 의제설정

정책의제(policy agenda)란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논의

되는 과정(Anthony, 1972)으로, 대중과 정부 공무원의 관심을 끄는 문제, 원인, 상징, 해결책 및 기타 공공 

문제 요소에 대한 이해의 집합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제 설정 이론(agenda setting theory)을 바탕으로 정책 의제 설정에 접근하고자 한다. 

의제 설정 이론은 McCombs & Shaw(1972)의 연구를 시작으로 발전해온 매스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대표적

인 이론이다. 그들은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 사건, 이슈일수록 실질적 중요성과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대중의 관심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정치적인 실행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현대의 의제설정과정은 사회 문제를 정부가 주도하여 의제화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으며, 주도의 주체가 정부와 비정부에 따라 의제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이지호와 이덕로, 2013). 선진국일수록 다원화된 국가의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의제설정과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외부주도형은 정부 외부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들의 요구나 피해를 받는 사회적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사회 문제로 쟁점화 

하므로 공중의제로 전환시켜 정부가 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의제설정과정이다(Cobb et al., 1976). 이런 

의제설정과정 모형에서는 정부에 대해 이익집단들의 요구 압력이 크고 정부가 이들 집단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적 시스템에서 많이 나타난다.

최근 매스미디어 또는 소셜미디어는 국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에 대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함으

로써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남궁근, 2008). 또한 매스미디어는 다양한 이슈들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2011년의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 

초반의 경우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후보 보다 지지율이 높았으나 나경원 후보의 부정적인 내용의 소셜미디어 

내용이 다량 유통되면서 최종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소셜미디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원이며, 이는 소셜미디어가 의제설정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홍유정과 황주성, 2015).

소셜 미디어의 속성인 텍스트 데이터는 이미지, 음성, 영상, 텍스트 등으로 구성된 비정형데이터(unstruc-

tured data)이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으로 텍스트 마이닝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 과제 도출에 

활용될 수 있다. 최근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제를 도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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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은 정책 입안자가 대중, 미디어 및 이익 집단을 포함하여 정책 이해 

관계자의 관심과 정서를 연구자의 주관적 의도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객관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안주영 외(2016)은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트위터 분석 연구를 통해 소셜미디어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의제설정 및 여론형성을 위한 영향력 

있는 채널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검색과 텍스트 마이닝에서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고 하였다. 

Wormell(2000)은 텍스트 마이닝이 학술지, 신문 기사 및 입법 문서에 대한 개념 또는 아이디어의 진화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Ngai & Lee(2016)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이슈 트래킹(issue 

tracking)을 통해 미래 발생가능성이 있는 이슈를 추적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트렌드 분석은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해당 분야에서 생산되는 텍스트 자체를 분석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결과를 탐구한다는 데에 의의

가 있다. Park & Yong(2017)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하여 한국의 원자력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국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보도자료를 분석하고, 보도자료와 원자력 정책에 관한 

Korea Energy Master Plan (KEMP)간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3차 에너지 마스터 플랜(2018) 

기간에 해당하는 보도자료를 분석하고 제기될 정책 이슈를 검토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정책 의제 

관련 선행연구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저자 년도 논문명 분석방법 연구내용

조화순
김정연

2012

소셜미디어의 매체 특성과 
참여의 커뮤니케이션: 

반값등록금 관련 블로그와 
트위터 내용분석

연관어 분석,
내용 분석

대학교 등록금 인하 문제와 관련하여 블로
그와 트위터를 통해 의제가 설정되고 논의
되는 방식을 분석하여 인지구조를 파악 

신안나 2018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유학기제 정책의 키워드 
및 토픽 분석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정책단계별
로 자유학기제 정책의 키워드와 토픽을 분
석 

차민경
권상희

2015
언론의 '창조경제'에 대한 
의제설정 의미연결망 분석

연결망 분석,
시계열 분석,

온라인 뉴스 기사

-창조경제에 대한 언론의 의제설정 경향을 
시기별로 분석 
- 국정 주요 의제인 창조경제가 언론을 통
해 어떻게 의미화되는지를   분석

이은미 외 2016
정책아이디어의 경쟁과 
변화에 관한 미시적 고찰

키워드 빈도 분석,
대응 분석

정책아이디어의 변화를 실증하기 위해 정부
가 연말 또는 연초에   발표하는 경제정책방
향 보고서를 정제･분석

Tobback et 
al.

2018

Belgian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Improvement through 
text mining

Naïve,
Modality   

Annotation,
Support   Vector 
Machine(SVM),

정책 관련 21만개의 뉴스 기사을 활용하여 
측정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기존의 정책 불
확실성 측정 방법을 대체하기 위한 분류 모
델을 구축하여 기존의 정책 불확실성 지수 
개선을 시도

Shirota et al. 2015

Topic Extraction 
Analysis for Monetary 
Policy Minutes of Japan 

in 2014

Latent Dirichlet 
Allocation,

2014년 4월 판매세 인상 직후 2014년 11
월까지 일본 중앙 은행(the central bank of 
Japan)과   일본 은행(the Bank of Japan)
의 통화 정책을 분석한 결과 세금 인상 후 
화폐 완화 정책 토픽 비율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 관련   주제 비율이 세금 인상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정책의제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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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결과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의 전체적인 분석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 과정

첫 번째 단계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웹 크롤링(web crawling) 기법을 사용하여 흰여울문화

마을 구글맵 리뷰 중 2019년 10월 31일 기준 수집 가능한 모든 텍스트 데이터 1162건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분석에 적합하도록 데이터 전처리 단계를 거친다. 데이터 전처리는 [그림 3-2]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 단계 중 형태소 분석은 Python의 KoNLpy(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Python)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토큰화(tokenization)하였다. KoNLpy 라이브러리는 Okt, Komoran, 

Kkma, Hannaum, Mecab를 포함한 총 다섯 가지의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다. 토큰화는 단어를 

분리하는 단계로 사용하는 형태소에 따라 단어가 분리되는 형태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토픽모델링의 결과에

도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자는 연구의 특성에 맞는 형태소 분석기를 결정하여 사용해야 한다(박준형과 오효정, 

2017).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토큰화 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Okt 형태소 분석기를 

선택하였다.

Lazard et al. 2017

Public reactions to 
e-cigarette regulations 
on Twitter: a text mining 

analysis

Topic Analysis

- 토픽 추출을 통해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전자담배   규제
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파악
- 새로운 정책에 대한 언론기사에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공중보건   옹
호자들은 정책 의도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사용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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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토큰화 한 단어에서 여러 가지 품사 중 토픽모델링에 필요한 명사만 추출하였다. 이 단계에서 엑셀파

일의 형태로 저장된 리뷰데이터는 자체 개발한 Python 언어로 작성된 토픽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에 

적합하도록 텍스트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였다. 

셋째, 추출된 명사를 스크리닝하여 정제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흰여울문화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흰여울문화마을’은 불필요한 단어이므로 제거하였다. 또한 ‘곳’, ‘좀’, ‘것’ 등과 

같이 문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면서 무의미한 단어를 제거하였다. 이모티콘, 특수문자 등 분석에 불필요한 

정보도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오탈자 및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오류가 있는 단어(갠춘→괜찮음, 폭팔→폭발)

를 정규화(normalization)하였다. 같은 뜻을 가졌으나 다르게 표현된 동의어를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였다

(예:까페→카페, 뷰→경치). 마지막으로 ‘노 부부‘→’노부부‘, 파도 소리’→‘파도소리’ 등과 같이 

한 단어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좋은 분리된 단어를 묶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는 TF-IDF를 기반으로 한 벡터화  단계로 넘어간다. 

다음으로 텍스트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해할 수 

있는 벡터 형식으로 변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큰화를 통해 추출된 명사로 토픽모델링의 수행을 위하여 

Python  Scikitlearn의 TfidfVectorizer를 활용하여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로 벡터화하였다.  TF는 문서 내에서 단어가 얼마나 출현하였는지 즉, 단어의 출현빈도를 나타낸

다. DF는 문서의 집합에서 단어가 얼마나 출현하는가를 표현한 값인데 IDF는 이와 반대로 단어가 전체 

문서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지 않는가를 나타낸다.  TF-IDF는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단어의 출현 횟수가 아닌 단어가 등장한 문서의 수도 포함하여 가중치를 계산한다. TF-IDF

는 모든 문서에서 자주 출현하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하며, 특정 문서에서만 자주 출현하

는 단어는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TF-IDF 값이 낮으면 중요도가 낮음을 의미하며, TF-IDF 값이 

클수록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유원준, 2019). 이렇게 산출된 TF-IDF 값을 토픽모델링에 활용하였다.

[그림 2] 데이터 전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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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픽모델링

구글맵 리뷰의 토픽 분석을 위해 위와 같이 전처리 과정을 끝낸 텍스트파일을 대상으로 LDA 토픽모델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토픽을 추출하였다. 토픽 모델링 수행을 위해 토픽 수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연구자가 

여러 가지의 토픽 수로 분석한 후 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토픽 수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Song & Kim, 2013), perplexity(혼잡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coherence(응집도) 수치를 활용하는 방법

이 있다. Coherence는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이 얼마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Alters 

& Stevenson, 2013). Coherence 값이 클수록 토픽모델링의 결과로 추출된 각 주제가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herence score를 사용하여 토픽의 수를 7개로 

결정하였다([그림 3-3] 참조). 이와 더불어 토픽모델링에 필요한 파라미터  , β는 연구자가 설정한 값의 

변화에 따라 토픽모델링의 결과 또한 달라지는데(박종도, 2019) 본 연구에서는  , β= auto, iteration(반복

횟수)= 1,000회로 설정하였다.

[그림 3] Coherence score

앞서 제시한 연구 방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7개의 토픽과 각 구성 키워드들이 나열되어있

다. 이 때 각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 순서는 토픽모델링 분석에서 나온 키워드의 확률값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였다. 높이 위치한 키워드일수록 특정 토픽에 나타나는 확률값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토픽별 상위 10개의 키워드를 표에 제시하고 토픽의 레이블을 달았다. 토픽의 레이블은 연구자가 각 

토픽별 키워드 구성을 보고 판단하여 정하는 것으로 표에서 제시된 상위 10개의 키워드를 가장 잘 함축한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연구자가 지정하여 토픽 번호와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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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개의 토픽 중 1개는 부정적 내용이었으며, 나머지 6개의 토픽은 긍정적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opic 1은 흰여울문화마을 방문객들의 볼거리에 대한 키워드들로 구성되었다. Topic 2와 

Topic 7은 토픽 내 키워드를 살펴보면 흰여울문화마을에 대한 관광객들의 감성을 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opic 2는 정서적이미지 중 긍정적 의미를 가진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Topic 7은 ‘여름’이

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을 살펴본 결과 ‘여름에는 덥고 습하니 주의하시길’, ‘여름에는 많이 걸어야 

해서 힘들어요.’와 같은 부정적 의미로 여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의미의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Topic 4와는 달리 Topic 2는 부정적 키워드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키워드들은 긍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관광객들이 리뷰를 남길 때 긍정적 문장과 부정적 문장을 혼재하여 

글을 작성하므로 같은 토픽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토픽모델링은 이론적 배경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단어의 동시출현확률을 계산하여 토픽을 분류하는 기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TF-IDF 값을 기반

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TF-IDF 값을 얻기 위하여 문서 내 단어출현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때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문서를 문장 단위로 정하지 않고 문장의 수와는 관계가 없이 한 사람의 관광객이 

남긴 리뷰를 하나의 문서로 정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Topic 3은 ‘연인’, ‘가족’, ‘촬영’, ‘여행’, ‘데이트’, ‘친구’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행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Topic 4를 살펴보면 토픽을 구성하고 있는 키워드들이 주차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Topic 5는 ‘명소’, ‘최고’, ‘방문’, ‘강추’ 등 관광객들

의 추천의도를 엿볼 수 있는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Topic 6은 흰여울문화마을의 특징 중 하나인 건축적 

특색이 반영된 주제이다. 토픽 내 키워드 중 ‘건물’, ‘한국’, ‘정취’ 등으로 보아 구도심을 보존하고 

있는 흰여울문화마을의 심미적 요소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Topic6 Topic7

볼거리
정서적이미지

1
여행목적 주차불편 추천 건축물

정서적이미지
2

터널 파도소리 연인 주차장 명소 관광지 여름

바람 운치 가족 정도 최고 건물 추억

볼거리 유명 촬영 버스 감성 한국 전망

경관 마음 여행 거리 일몰 정취 최고

주변 친절 데이트 이용 방문 모습 라면

남항 기대 친구 부족 강추 공사 기대

자연 기분 일몰 방문 바닷길 자리 인생

방문 기억 변호사 대중교통 골목골목 개발 시절

대교 건물 재미 도로 절벽 문화 한눈

해안가 가슴 관광지 가게 일요일 절영 바닷바람

[표 2] 토픽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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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비중도(%)

Topic 1 11.73

Topic 2 8.08

Topic 3 9.42

Topic 4 11.44

Topic 5 10.77

Topic 6 9.23

Topic 7 39.33

[표 3] 토픽별 비중도

[표 3]은 전체 문서에서 각 토픽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문서에서 Topic 7이 가장 높은 

약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Topic 1, Topic 4와 Topic 5가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Topic 7 외에 다른 토픽들의 비중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Topic 7에 속한 키워드들이 중요하게 많이 언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공중의제로서의 관광정책의제 도출

지능정보시대가 도래하고 인터넷의 빠른 확산과 보급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시민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시민은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정책의제형성의 직접적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시민참여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전자 게시판 등의 사이버 

공간이다. 사이버 의제란 사이버 공간에서 제기되는 의제이다. 사이버 의제는 기자나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과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정보 등과 같이 이야기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홍성운, 2009). 본 연구에서 활용한 관광객 리뷰는 관광지를 방문한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한 것으로 이를 통해 대중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공중의제(public agenda)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추출된 토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제 도출을 할 수 있다. 첫째, Topic 4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객의 

주차불만이 한 주제로 도출될 만큼 주차공간의 확보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흰여울문화마을은 

부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안 절벽과 언덕 위에 위치한 지형적 특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과 

점차 늘어나는 방문객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국제신문, 2019). 개발되지 않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것이 관광 컨셉인 만큼 도로나 주차장, 편의시설도 부족하다(중앙일보, 2018). 

둘째, 흰여울문화마을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는 여름철 관광객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음수대 

비치, 그늘막과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Topic 7은 가장 비중이 높은 토픽으로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위 키워드 중 ‘여름’이라는 키워드가 토픽 내 가장 높은 확률값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객 리뷰를 살펴보면 흰여울문화마을 관광 중 여름에는 날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광객 불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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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셋째, 구도심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정책으로 형성된 흰여울문화마을이 

본래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그 의미와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해야한다. Topic 6에서 알 수 있듯이 옛 정취가 

잘 보존되어 있는 점과 절영해안을 따라 형성된 마을의 지형적 특색이 관광객들로 하여금 흰여울문화마을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함을 알 수 있다. 넷째, Topic 1은 관광객들이 방문시 흰여울해안터널, 절영해안산책로, 

남항대교 등 여러 볼거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형적 특색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다른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소셜 빅데이터 중 관광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광객 또는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관광분야에서의 소셜 빅데이터 활용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흰여울문화마을 관광객 온라인 리뷰 1162건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LDA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분석되어 총 7개의 토픽으로 추출되었다. 

분석 결과 Topic 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관광객의 정서적 이미지를 나타낸 리뷰가 주를 이룸을 

알 수 있었다. 또한 7개의 토픽 중 1개의 토픽은 관광객의 부정적 감성을 나타낸 토픽으로 주차불편에 대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추출된 토픽을 바탕으로 관광정책의제설정을 위한 관광객들의 공중의제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관광정책의제로 주차공간의 확보와 개선을 위한 노력, 여름철 관광객을 위한 음수대 

비치, 그늘막과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 확충, 흰여울문화마을의 옛 정취를 보존하기 위한 관리, 지형적 특색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 등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객관화되고 자동화된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증거 기반의 관광정책의제 도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Coherence score를 근거로 최적의 토픽 수를 찾아내

고, LDA 토픽모델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토픽을 추출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많은 양의 문서에서 주제를 찾아내는 토픽모델링 기법의 활용으로 더욱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의제 도출을 위한 사실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부산시가 추진하는 관광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흰여울문화마을에 대한 관광객 및 시민 인식의 

파악을 통한 공중의제로서의 관광정책의제 도출을 통해 부산시의 관광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관광정책은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이나 시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통계자료 등의 정량화된 수치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직접 작성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광객들이 중요하게 언급하

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관광정책관련 부서의 담당공무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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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을 통해 관광정책의제를 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전통적 기법인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방법에서 벗어나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광범위하

고 포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광객이 직접 작성한 내용에 대한 주제를 파악하였다. 관광객이 남긴 리뷰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관광객 수, 이동경로 등 여러 가지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관광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시사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본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며, 한계점과 향후 과제에 대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후의 관광객 인식을 비교하여 관광정책 평가의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 활용 가능한 텍스트 데이터 획득이 

어려우므로 데이터의 확보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했던 구글맵 리뷰 데이터

와 더 많은 리뷰 데이터를 추가하여 공중의제를 도출한다면 정부의 관광정책의제 설정에 보다 효과적인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흰여울문화마을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

나 추후 분석대상 관광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부산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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